
“저팬 크리에이션”에 출품된 면방소재들 

일본의 면방적업계에서는, 그 동안 “저팬 크리에이션(Japan Creation, JC)”전

시회에 참가하여 자기회사의 개발동향을 불특정다수의 관객에게 소개해 오

고 있었는데 2003년에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

작한 것 같다. 

닛신보는 각 영업부서에서 팔고 싶은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. 최근 새로운 

형태의 어패럴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, 닛신보도 불특정의 많은 관객들에

게 닛신보의 창의적인 상품을 제시하는 장소로 J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

하고 있다. 이 전시회의 출품테마는 닛신보의 “미아이(美合)공장”이 심혈을 

기울여 창작한 일본산 천 “메이드 인 미아이”상품들이었다. 

면 100%의 노아이론(no iron or no pressing)셔츠인 “논케어(Noncare)”는 

W&W(wash&wear)성이 5회 세탁시 3.5급 이상으로 우수하여, 이미 드레스셔

츠로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, JC에서도 여성용 셔츠, 블라우스소재를 

발표하고자 개발하고 있다. 

2003년 10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항균방취가공(抗菌防臭加工)한 천 “Ag 

프레쉬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. 일반적으로 항균가공은 항균제를 각종 수지

(樹脂) 등의 바인더(binder)로 천에 고착시키고 있는데, 이 방법은 ①천이 뻣

뻣해진다 ②세탁에 대한 내구성(耐久性)이 좋지 않다 ③다른 가공을 함께 하

기 어렵다 등의 단점이 있는데, “Ag 프레쉬”는 나노(nano : 10억분의 1)미터 

크기의 은(銀)입자를 섬유분자구조 속에 침투시키는 기술로 가공되므로 위와 

같은 단점이 없다. 



후지보는 “JC 전시장에 화장품코너가 있는 것 같다”는 인상을 주는 부스

(booth)에 “미(美)와 건강”을 테마로 “입는 화장품”이라는 각종 천들을 전시하

고 있다. 옷으로 만들어 “입는 화장품”에는 여성층과 “커리어(career, 직업여

성)층”을 대상으로 하는 “코스메플러스(Cosmeplus)”가 있고, “젊은층” 대상으

로는 “스하다(맨살의 뜻)카라”의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. 이들 두 그룹을 각

각 “스킨케어(skin care, 피부관리)”, “힐링(healing, 치유)”, “에티켓(etiquette, 예

절)”과 “슬리밍(slimming, 체중조절)”의 4가지 분류의 상품을 전시하였다. 

“입는 화장품”은 크게 히트한 바 있는 “V 업(up)” 등의 가공과 새로 개발

한 “농축일본술가공(濃縮日本酒加工)” 등으로 “미”와 “건강”을 제목으로 한 

상표이다. 각종 가공을 한 기포(基布)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정방 세 올 

교연사(精紡3子交撚絲)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천을 사용하고 있다. 고객의 요

망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짜 맞춰, 여러 고객마다 독특한 천을 선정하여 주

도록 하고 있다. 그러면서도 상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각 기포와 각 가공을 

점수로 평가ㆍ표시하여, 합계점수가 기준점 이상이 되어 “입는 화장품”상표

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이 상표를 붙여주고 있다. ♣ 

 


